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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야간에 점멸되는 차량 신호등일 때 보행자가 횡단보드를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한 연구이다. 보행자가 길을 건널 때 차량
신호등은 점멸신호등에서 적색 신호등으로 변하여 운전자에게정지신호를 알리고, 또한 횡단보도에 접근 중인 차량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횡단하려
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경고음이 울리도록 설계하였다. 특히 야간에 사람이 드물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행자 유무에 따라 신호가 바뀌도록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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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일반적으로 교통량이 적은 심야시간에 횡단보도 차량 신호등을 황색

점멸로만운영하고있는곳이많다. 운전자는황색점멸신호구간에속도

를 줄이고 주위를 살피면서 지나가야 하는데 운전자들의 무관심 속에 보

행자 사고 위험이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 황색 점멸신호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의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바닥형 보행신호 등

다양한 기술을 적용하고 있지만, 많은 비 혹 눈이 올 경우 운전자가 보행

자를 인식하지 못하여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보완하기위해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대기선에 서게되

면 차량 황색 점멸등이 적색 신호등으로 전환되도록 보행자 안전 시스템

을 구현하고자 한다. 따라서 시스템 구현은 횡단보드를 한쪽에서 건넜을

때와반대쪽에건너올경우를연동시킬수있도록한다. 적외선센서와피

에조 부저, 조도센서를 이용해 자동차가 조도센서에 의해 감지되면 지나

갔음을 알리고, 적외선 센서로 사람이 횡단보드를 건너고 있음을 감지하

게 되면 경고음을 울려 보행자의 위험성을 알리게 되도록 한다.

Ⅱ. 본론

그림 1은 횡단보드 신호등 기본 구성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횡단 보드 신호등 기본 구성도

적외선 센서는 그림 1과 같이 횡단보도가 끝나는 양단에 배치하고, 조도

센서는 횡단보드 전 설치된 가로등 위치의 차량도로 바닥에 설치하였다.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적외선 센서를 도로 양쪽에 하나씩 배치해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할 경우를 고려한다. 조도 센서 위를 자동차가

지나게 되면 변화하는 검출 값을 통해 차량이 횡단보도에 접근하고 있음

을 알린다.

그림 2는 각각의 주요 부품으로 구성된 보행자안전시스템의 회로 설계

도를 나타낸 것이다. A는 자동차가 좌측에서 우측, B는 우측에서 좌측으

로 진행할 때 필요로 하는 회로 구성이다.

그림 2. 시스템 회로 설계도

   A, B에서 ①은 가로등 바로 아래 및 자동차도로 바닥 위에 설치할 조

도센서회로이고, 적외선 센서 ②는횡단보도가 끝나는 양단에 위치하며

③은 점멸 신호등, ④는 피에조 부저와 A, B를 제어할 수 있는 메인 아두

이노보드로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그림 3은 그림 2를 동작 시키기 위한 알고리즘이다.

(a)야간점멸등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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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구현 알고리즘

그림 3. 동작 알고리즘

그림3(a)은 센서가 동시에 상호 작용하기 위해 delay 함수 대신 millis

함수를 이용해 야간점멸등이 동작하도록 구현하였다[2~3].

그림3(b)는 도로위에서일어날수 있는여러 상황에 대해시스템을구

현하였다. ①은 조도센서와적외선센서의 값을 잠시저장할 변수안에 초

기값을 각 센서가 감지되었을 때 10이하의 값을 출력하므로 그보다 높은

임의의 50값으로 선정하였다. ②는 자동차가 조도센서에 감지되었을 때

초기값을 50으로 정해놓은 조도센서값저장 변수에 0을 10초간 저장한다.

자동차가 횡단보도 까지 15초가 걸린다고 가정했을 때 15초 안에는 보행

자가 횡단을 건너려고 시도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③은 적외선

센서에 사람이 감지되면 초기값을 50으로 정해놓은 적외선값 저장 변수

에 0을 10초간 저장한다. 사람이이미횡단중일때자동차가 올경우 10초

동안은 안전한 횡단을 위해서다. 마지막으로 ④에서 위 ②,③값을 이용해

보행자가 횡단하려 할 때 자동차가 오는 경우, 이미 횡단 중일 때 자동차

가 오는 경우에 야간점멸등을 적색등으로 전환 및 경고음을 5초간 울려

구체적인 도로위 상황을 동작하도록 하였다.

그림 4는 시제품 구동 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자동차가 횡단보드 전

가로등 있는 위치에 도로면 설치된 조도센서를 지났음을 감지하고 사람

이 건너려고할 때 적색 신호등으로 전환되었다.

시제품의제작및실험결과가동작알고리즘에맞게구동됨을확인하

였다.

그림 4. 시제품 구동

Ⅲ. 결론

본 논문은 야간에 점멸되는 차량 신호등일 때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

단보드를 건너갈 수 있도록 한 연구이다. 특히 기존의 신호등 시스템(도

로교통법)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혼란을 줄일 수 있

을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변하는 신호시스템을 통해운전자들의 야간

주행 시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야간뿐만 아니라 스쿨존에 있는

횡단보도나 무신호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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